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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쿠지는 이쪽입니다≫ 

 
2013년 봄, 일본에 흥미가 없더라도 한번쯤은 들어 봤을 NHK방송국에서 [아마쨩(해녀양)]이 방영되
었습니다. 저는 방송할 때가 아니라, 첫번째 이와테대학 유학시절인 2015년 겨울에 보았는데, 정말 
재미있게 본 드라마입니다. 아마쨩은 일본의 쿠지를 배경으로 하고있는 드라마입니다. 

 
등나무처럼 얽혀있는 연애관계라던가, 여자끼리 싸대기를 날리는 타격기가 난무하는 한국의 아침드
라마와는 다르게, [아마쨩]은 전형적인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의 일본 아침드라마여서 저에겐 신선했
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쨩]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요소는 여럿 있지만, 이웃과 친하게 지내는 시골사람들, 진심으로마
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드라마속 인물들을 응원하게 됩니다. 다른 좋았던 점은, 
쿠지의 해녀(아마), 호박, 남부모구리(전통 잠수법), 11년 지진 후의 여러 노력들이 잘 표현되어있어 
쿠지에 대해 알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마쨩]은 밝은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의 도시진출로 인한 후계자 부족, 화



려한 도시를 그리워하는 사람, 동일본지진 등, 실제로도 있는 사회적 문제도 [아마쨩]에서는 주요 내
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갑자기 [아마쨩]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가 다니는 이와테대학을 통해 [쿠지 사무라
이하마마을 홈스테이 모니터투어]라는 프로그램으로 11월 11~13일 동안 쿠지와 사무라이하마마을에 
다녀와서입니다. 홈스테이 한 곳인, 사무라이하마 마을은 쿠지와 15분 거리 떨어진 시골이면서도 부
흥에 노력하는 곳이었습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한 [사무라이하마 마르쉐]가 그 예입니다. 

 

「사무라이하마 마르쉐」 

 
≪마르쉐 먹거리≫ 

 
≪마을 주민이 만든 공예품≫ 

현대판 마츠리라고 생각하는 이 이벤트에서는 가리비, 전복, 꼬치, 생선, 덴가쿠(된장을 바른 두부 
구이)등을 팔고있는 가판대와, 체육관 안에서는 여러 전시품을 전시하고있고, 야채나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전통춤과 합창 등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가 많았습니다. 

「모구람피아」 

수족관 [모구람피아]. 이곳은 쿠지만의 오리지날 요소가 많아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것은 
드라마[아마쨩]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해녀. 무려 관광해녀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에 할머
니들이 “몇 살이야? 결혼은 했어?”같은 해녀와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들이 있었지만, 관광해녀는 발
랄하게 대답하는게 재미있었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때 본 관광해녀는 위의 사무라이 마



르쉐에서 시금치를 팔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쓰나미 있었던 곳이지’라고 깨닫게 한 표지
판도 있었습니다. 

  
≪모구람피아에서 볼 수 있는 관광해녀≫ 

 
≪쓰나미가 있었다고 깨닫게 해준 ‘쓰나미가 왔던 높이입니다’≫ 

 
≪모구람피아를 응원하고있는 예능인이자 교수「사카나군」≫ 

「그리고 이것 저것」 



 
≪드라마와 너무 똑같아서 찍을 수 밖에 없었던 ‘마메부 먹을래？’ ≫ 

 

 
≪1억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오파크 단층≫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선장님과 함께 태평양 위에서 본 해안≫ 

 

그냥 저냥 결말 

사실 저는 예전엔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동안 서울에서 아
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뿐, 도시의 딱딱함을 느꼇습니다.  

쿠지와 사무라이하마 마을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시골만의 자연도 물론이지만, 다들 친
절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인 특유의 친절함이 아니라, 홈스테이 한 곳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손자처럼 대해주셨다는 것, 이것저것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가이드분, 딸이 한국인과 결혼했다며 저
에게 특히 친밀감을 느끼신 선장님, 그리고 인솔해주신 관계자 분들 등, 전부 이야기하면 아마 끝이 
안보일거같네요. 

쿠지에는, 쓰나미 이후 고향에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곳에서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모니터투어 관계자인 키무라상은 교토, 관광해녀는 도쿄출신). 화려한 도시도 
좋지만, 온정이 남아있는 쿠지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